
제주해양리포트 부 제주바당 조간대를 가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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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수가 내를 이뤄 바다로 흐르고 철새는 잠시 멈춰 쉬어가는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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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숭어양식장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구렛나루 제비갈매기들 사진 강경/ =▲

민기자

드넓은 파호에호에 용암류는 까만 카페트 연상

조천 용천수 주변 암반엔 가시굴 고밀도로 성장

지난달 일 찾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은 마치 까만색 카페트를 깔아 놓은 것처럼 파호2

에호에 용암류가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 곳 조간대에는 육지부의 갯벌에서 볼 수 있는 갯골 갯벌에 있는 유로로 밀물이나 썰물시 주(

로 해수의 유로 역할을 하는 곳 과 유사한 수로가 나있고 수로주변에는 애기우뭇가사리 구멍) , 

갈파래 모란갈파래 등의 해조류가 관찰됐지만 출현 종수는 많지 않았다, .

하지만 저서동물로 댕가리와 좁쌀무늬총알고둥 등이 매우 높은 밀도로 관찰됐고 드물게 관찰, 

되는 방게가 바위사이에 서식하고 있었다. 

제주도 연안에는 게류가 총 과 종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제주도에서 관찰되는 게20 194

류는 과 종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109 .

특히 조천의 유명한 용천수 근돈지 남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용천수 주변의 암반에는 가시' ' 

굴이 매우 높은 밀도로 부착해 있었다. 

이 날 탐사에 동행한 조성환 자문위원은 가시굴은 우리나라 전 연안의 암반조간대와 조하대"



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담수가 유입되는 장소에서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

는 것은 다소 특이한 현상 이라고 말했다" .

조천포구 앞바다 속에서는 모래촉수 꽃갯지렁이 졸복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관찰됐다, , .

조천 포구 인근에 있는 용천수 근돈지 남탕 뒤로 연북정이 시야에 들어온다' ' ▲

신촌에서 조천으로 이어지는 해안길 오른쪽에는 숭어양식장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

있다. 



용천수 발달 ▶

신촌리 조천리 해안에는 용천수가 발달돼 있다 해안 조간대 곳곳에서 크고 작은 용천수가 흘· . 

러나온다.

신촌 포구에 위치한 큰물 용천수는 연중 수량이 풍부해 지금도 여름철 남녀 노천탕으로 활용' ' 

되고 있다 북촌 포구 주변에서는 큰물 을 비롯해 용천수가 마치 강물처럼 흘러나와 바다로 유. ' '

입되고 있었다.

이처럼 용천수가 발달된 이유는 중산간 지역이 도내 다른지역에 비해 강수량이 많고 해안변까

지 지하수 유동 흐름 이 분산되지 않고 유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 .

박원배 자문위원은 용천수가 흐르는 지역은 지형적으로 골짜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 . 

지하지질구조에서 지하에 점성이 낮은 파호에호에 용암 또는 투수성이 불량한 퇴적층이 분포

하고 있으며 그 위에 광범위하게 넓고 긴 계곡을 점성이 높은 아아용암이 두꺼운 클링커층을 

형성하면서 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

이어 이 클링커층은 자갈크기로 되어 있어 투수성이 좋아 다량의 물을 함유할 수 있다 하부" . 

에 놓인 파호에호에 용암 또는 불투수층이 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지하에는 커다란 저수

지가 형성되고 이 저수지로부터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어 물량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

설명했다.



조천 포구 수중에서 포착한 알을 훔쳐먹는 고동류 모래촉수 졸복 꽃갯지렁이 ▲① ② ③ ④ ⑤

신촌과 조천을 연결하는 해안길 중간에 있는 돌탑 수중촬영 조성익 자문위원. / =

철새들의 먹이 공급원▶

신촌리와 조천리 조간대에 있는 원담들은 철새들의 주요 먹이공급원이 되고 있다 조천과 신촌 . 

마을의 경계에 위치한 대섬 인근에 있는 암반 조간대에서는 도요류 물떼새류 갈매기류 백로, , , 

류들이 관찰됐다 옛날에 숭어양식장이 었던 조천 상동 양식장에서는 텃새가 돼 버린 흰뺨검둥. 

오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구렛나루 제비갈매기 여마리가 관찰됐다30 .

강시영 고대로 강경민 이효형기자/ · · ·



대섬리 조간대 왜가리 등 백로류 집단 휴식처 

시기적으로 월은 야생조류의 여행이 한참인 시기이다 한반도9~10 . 

를 비롯해 시베리아 일대에서 번식을 끝낸 도요류 물떼새류 갈매, , 

기류 백로류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멀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 

이동해야 한다 중간 기착지인 제주의 해안조간대는 이들에게 에. 

너지를 보충하는 충전소가 되는 동시에 기상악화로 인한 피난처로

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촌리에서 북촌리까지 해안조간. 

대에는 암석 조간대가 발달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마을마다 풍부, 

한 용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돌담

을 쌓아 원 과 개를 만들어 해산물을 채취하기에 유리하였다 바닷물보다는 담수를 필요로 ( ) . 垣

하는 새들이지만 상대적으로 물고기를 가두어 놓은 곳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까 조천읍 대섬리 일대의 암반조간대는 매년 이곳을 찾는 왜가리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 , , , 

황로 등 백로류의 집단 휴식처가 되고 있다 또 홍머리오리 청둥오리 괭이갈매기 재갈매기 . , , , 

등 겨울철새도 매년 이곳을 찾아온다 김완병 자문위원 제주자연사박물관 조류박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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